
- 1 -

문화체육관광부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 2022. 2. 28.(화) 09:00 배포 일시 2022. 2. 28.(화) 09:00

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민아 (044-203-2431)

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선린 (044-203-2432)

첫 번째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5월에 지정한다 
 - 3월 28일부터 지정 신청접수 시작
 - ▲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, ▲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, ▲ 자체등급분류 

사후관리 운영 계획, ▲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 4개 항목 평가

 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영상물등급위원회(위원장 채윤희, 이하 

영등위)와 함께 2월 28일(화) 오후 2시, 코엑스(콘퍼런스룸 307호)에서 

‘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’를 개최한다.

 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체부와 영등위가 

OTT 업계, 청소년·학부모 단체,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

▲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, ▲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계획, 

▲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계획, ▲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계획 

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.

 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“자체등급분류제도는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

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K-콘텐츠가 더 

빨리, 더 많이, 더 널리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까지 

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 올해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3차례 진행 

  올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총 3차례에 걸쳐 연중 진행한다. 1차 

지정 신청접수는 3월 28일(화),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

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. 2차와 3차 지정은 각각 6~8월, 9~11월에 

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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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정 심사기준은 ▲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, ▲ 자체등급분류 

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, ▲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, 

▲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. 총점 65점 

이상을 받고 항목별 과락점수를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을 

수 있다. 

 찾아가는 등급분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

  문체부와 영등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

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. 먼저, 제도 시행 전인 3월 8일

(수)부터 10일(금)까지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‘사전 교육’ 과정*을 개설해 

등급분류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. 사업자 지정 후에는 등급분류 

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연 2회 ‘정기 교육’을 실시한다. 또한, 

등급분류 위원, 관련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는 ‘찾아가는 등급분류 교육’을 

통해 자체등급분류 업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

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.

  * 영상물등급위원회 누리집(www.kmrb.or.kr)에서 신청

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

 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후 서비스되는 영상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

모니터링 계획도 발표한다. 영등위는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급

분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‘전문 모니터링단’을 운영하고 자체등급분류 

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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